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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을 계기로 확인된 협력 의지”…
대한민국-태국, 반부패 관련 양해각서 체결
 - 국민권익위,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와 금일(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패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태국 반부패

위원회*와 양국의 반부패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 :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 태국 

헌법에 따른 독립적 반부패 기관으로 부패사건 조사, 공직자 재산심사 등을 소관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은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향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아세안(ASEAN)의 주요 

회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하여 다양한 협력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2010년에 권익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16년까지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받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에 맞는 모델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은 2016년 기한 만료로 중단되었던 양 기관 간의 기존 

MOU를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최근 APEC을 계기로 반부패 국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양 기관 간 반부패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은 ▴반부패 정책 및 경험 교환, 

▴반부패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이행, ▴국제 반부패 협의체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통해 아태지역 내 전략적 교류와 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라며 “이번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양국 간 

반부패 교류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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